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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소 연구소> 

상처의 원근법, 워킹맘 이해하기 

 

* 자세한 스토리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Q. 일과 가정, 완벽한 병행이 가능할까 

 

 

 

TV나 SNS에서는 늘씬한 몸매와 화사한 미소로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빵점 엄마, 빵점 아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엄마들이 많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그와 

동시에 현실 속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한다. 하지만, 타인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두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삶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엄마로서 부족하다.', '아내로서 부족하다.', '일하는 곳에서도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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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상처의 원근법 현상이다. 상처의 원근법은 가까운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것처럼 내 상처와 문제는 가장 커 보이고 타인의 상처와 문제는 작아만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선 타인에게 평가할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엄마로서 

빵점이든, 일을 매끈하게 처리하지 못하든, 아내로서 부족하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들 또한 당신에게 자격 미달임을 기억해야 한다. 

 

엄마는 24 시간 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며 열심히 살았고, 직장동료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지금껏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로 도망쳐야 

한다. 밥그릇을 놓고 협박하는 상사나 육아에 반만 발을 걸치고 있는 남편의 몇 마디에 당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높일 뿐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경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버텨야 한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비난하는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라. 

BM 

 

 

 

 

 

 

 

[참고도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숲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모든 것을 이겨 낸 그 사람, 엄마 “ 

- 장담소의 카운슬링 쪽지 


